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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오월, 그날이다시오면우리

가슴에붉은피솟네”

광주민중항쟁30주년을맞는5월입니다. 30년전그날의아픔과상처, 칠흑같은

어둠 속에서의 절망과 좌절을 떠올리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그 긴 여정을 눈을 감

고생각하며감개무량한마음으로5월의기도를올립니다.

나치독일히틀러독재자에의해폴란드의오스비엥칭(아유슈비츠) 수용소에서죽

어간유태인들은“하느님, 당신은지금어디계십니까?”라고절규하며하늘을향해

부르짖었습니다. 그러면서도 그들은 용기와 희망을 간직하며“용서하라. 그러나 결

코잊지는마라!”는교훈을남겼습니다. 

‘기억하라!’기억은 인간의 특성입니다. 기억은 과거를 현재화하고 시공을 넘어

미래를 관통하고 선취하는 인간의 위 한 힘입니다. 기억이 바로 인간 실존의 바탕

이며 성의근거입니다. 때문에광주항쟁30년의기억은바로오늘, 현실을진단하

고개혁하여아름다운미래를창조하는원동력이됩니다.

광주의 참상 속에서 희망과 부활을 다짐했던 숱한 벗들의‘오월, 그날이 다시오

면’의 그 함성과 노래가 지금도 우리의 귓전을 때리고 있습니다. 가사를 다시 묵상

합니다.

1. 꽃잎처럼금남로에뿌려진너의붉은피

두부처럼잘리워진어여쁜너의젖가슴

오월그날이다시오면우리가슴에붉은피솟네

2. 왜쏘았지왜찔 지트럭에싣고어디갔지

망월동에부릅뜬눈수천의핏발서려있네

오월그날이다시오면우리가슴에붉은피솟네

3. 산자들아동지들아모여서함께나가자

욕된역사투쟁없이어떻게헤쳐나가리

오월그날이다시오면우리가슴에붉은피솟네

4. 머리야쪽바리야양키놈솟은콧 야

물러가라우리역사우리가보듬고나간다

오월그날이다시오면우리가슴에붉은피솟네.

오월그날이다시오면우리가슴에붉은피! 피! 피! 

망월동 옛 묘소

광주정신을되새기기위해저는가끔교우들과함께망

월동 옛 묘역을 순례합니다. 광주의 령이 살아 숨 쉬는

이곳이 바로 무디어진 우리 마음을 초심으로 되돌려 놓는

회개와정화의자리이기때문입니다. 망월동옛묘소앞에

서면 우리는 민족정기와 함께 새롭게 역사의식을 지니게

됩니다. 그곳이 바로 저항과 민족교육의 현장이며 평화와

통일을샘솟게하는원천이기때문입니다.

구 묘역 옆에는 5∙18국립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.

저는 5∙18국립묘지를 처음 보는 순간“이것은 아닌데”

라는생각과함께뭐랄까 쓸함을느꼈습니다. 그것은로

마제국 300여 년 동안 박해받으며 지하에서 숨어 지내던

그리스도교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신앙자유선언

으로하루아침에화려한권력의교회, 황제의비호를받는

제국교회로변질되었다는이른바‘쇠퇴이론’과연계되었

기 때문입니다. 박해시 의 순수함을 상실한 제국교회는

오히려복음의본질을잃게되었다는지적입니다.

형식과 그릇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형식과 그릇

안에 담긴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. 그런데 그날 저는 왠

지 혹시 핵심을 놓친 채 외형만 거 한 공간만 확보한 것

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을

분명히하지못한실책때문입니다. 

그래도 5∙18국립묘지 바로 옆에는 여전히 망월동 옛

묘지가 엄존해 있으니 참으로 다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.

망월동옛묘지는장엄한5∙18국립묘지의모체이며원형

이기때문입니다. 혹시5∙18광주가퇴색되고국립묘지의

본뜻이훼손될때망월동옛묘지는고발자와저항의주체

가되어우리모두를내려칠채찍이라고도생각했습니다.

지금 저는 망월동 옛 묘지를 저항의 상징으로 그리고

5∙18국립묘지를 평화와 결실의 상징으로 해석하면서 나

름 로종합을꾀하고있습니다. 

광주항쟁30년을맞는올해부터는5∙18국립묘지행사

에서꼭‘오월, 그날이다시오면’을기념식의주제가로불

러 우리 모두의 가슴에 붉은 피를 솟게 했으면 하는 꿈을

지니며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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